
시원한 바람이 어느 새 코 끝에 와서 멈추어 가을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깊은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듭니다. 

어르신은 "덥다 덥다 한게 어제인데 사람속이 참 간사하다" 고 하십니다. 세상 이치가 이리도 잘 맞을까요. 

각자의 위치와 역할에서 간사 해 지지 않을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. 참고 견디면 이리도 서늘함이 피부에 

파고 드는계절이 바로 다가오는데 한 치를 내다 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. 

서늘하고 차가운 계절 효구미 가족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세요 ^.^

<10월 공지사항>

*센터에서 환절기 감기 예방과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소독과 위생, 환기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  

 하겠습니다.

*건조한 날씨에 어르신 목욕후 보습에 신경 쓰겠습니다

-27일 생신 맞이한 어르신 축하 잔치 있습니다.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

  김영옥, 김영창, 김정숙, 유경미, 성동주 어르신 (생일이 빠른 순서로 정렬)

-이.미용: 건강실 11월5일, 인지실 29일, 누리실 11월8일 (봉사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) 

-공연관람: 건강실 1일 심봉사대/누리실 27일 라온라라공연

-종교활동:목요예배 매주 목요일(참석 희망어르신이나 보호자요청에 한해 실시 함) 

*독감, 코로나 독감 동시접종 신청을 받아 구미연합속내과의원에 협조를 받아 실시합니다.

*10월 13일(화) 어르신 실버장터를 개최하오니 효구미가족의 많은 참석바랍니다.

9월24일 누리실 윷놀이
추석을 맞이하여 어르신이 모두 참여하여 집
중하시는 윷놀이로 단합과 예전 추석맞이를

회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

9월22일 인지실 정원산책
가을 햇살을 머리에 받으며 산책도하고 삼삼
오오 모여앉아 율동도 하니 한 시간이 금방 

지나 간다고 하십니다.

9월29일 건강실 악기활동

여러가지 생소한 악기를 매주 번갈아가며 손
에 들고 음악과 강사의 신호에 맞추어 소리를

내니 어느 새 모여 즐거운 화음이 됩니다.

9월22일 요리활동 송편만들기

추석맞이 송편 만들며 잊어가는 옛기억을 떠
올리며 달모양, 손모양 여러가지로 만들어 쪄

서 먹으니 참 오랜만에 맛나게 먹었다고 

하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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